
Art Project CO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트리마제상가 102호 I T. 02. 2088. 7567 I info@artprojectco.com I www.artprojectco.com I @artproject_co 

 

 

 

 

 신수혁의 [critical point] 전의 주요 색감은 블루이다. 그 깊고도 다채로운 색감이 기계적 인쇄물

인 모눈종이의 선들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다소간 의외이다. 결코 하나의 색으로 규정될 수 없는 

블루는 형이상학이나 신비주의의 원천이 되곤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원천은 스템프 도장의 

블루이다. 여권 등에 찍히는 스템프는 여행자가 경계를 넘는 중요한 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해 주

지만, 조형적인 면에서 볼 때 거의 아무렇게나 생겨난 것은 모눈종이와 마찬가지다. 스탬프 색

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탬프 지도 작업이 내 그림의 뿌리이기에, 스탬프 잉크

빛을 띤 블루컬러를 주로 사용한다. 물론 파랑이라 해서 다 같은 파랑은 아니다. [블루 노트] 전

에서는 인디고블루를, [멜티드블루] 전에서는 에메랄드그린을 썼다. 요즘은 울트라블루를 쓴다. 

빛에 따라 농도를 달리하는 것도 그렇다...’ (2020년 [모닝캄]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계열을 가진 블루는 ‘임계점’이라는 물리학적 전시 부제에 포함된 작품 키워드와 함께 

모눈만큼이나 작은 차이로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임계점은 같은 분자로 구성된 물질의 배치

를 다르게 함으로서 질적 전화를 가능하게 한다. 근대 이후 지구생태계에 여러 악영향을 끼쳐온 

인간의 생산/소비활동은 시한폭탄같은 임계점들을 편재하게 했다. 멀찍이서 그의 작품을 보면, 

수직 수평 방향으로 촘촘이 그은 붓터치가 희미해져서 하늘색을 떠올린다. 같은 크기의 캔버스

가 나란히 걸릴 경우, 한 공간은 시간에 따라 다른 양태로 변모하는 듯하다. 인상파는 그러한 

현상을 실시간으로 화폭에 기록한 바 있다. 신수혁의 작품에서 연상되는 하늘의 색/빛은 결코 

고정되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한다. 유사 이래 화가들은 이 살아있는 자연의 캔버스에 주목해왔

다. 신수혁의 블루는 엄청나게 다양한 뉘앙스의 ‘하늘색’이다. 빛의 산란에 의해 푸르게 보이는 

하늘색 또한 심리적이거나 미학적이기보다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임계점’이라는 민감한 차이는 모눈 같은 정량적 기준과도 다른 그만의 필획에 있다. 그는 ‘공기

라는 매질에 빛의 부딪침의 과정이 산란 되는 상태가 압축될 때 시각으로 푸른 빛으로 감지된

다’고 하면서, ‘새벽 아침의 맑은 공기층,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대자연의 시작에서 오는 조용

함과 작은 울림, 미세한 시작들, 그리고 숨 쉼...반복되는 매일의 시작 그리고 새로움’을 말한다. 

2015-16년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 작품의 형식은 그의 표현법대로 ‘선을 치는’ 단계이지 ‘선을 

긋거나’ ‘선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치는 선은 시작이 있지만, 기하학에서 정의하는 대로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품 속 푸른 선들이 모눈종이 위에 그려진 청사진처럼 기원과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이상의 첨삭이 필요 없는 어느 균형의 순간은 작가만이 감지하고 

결정한다. 점과 점을 잇는 선은 설계 도면처럼 최초의 계획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SHIN SOO HYEOK 
신수혁 (b.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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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수혁의 가로선, 세로선의 붓질은 자신이 정한 규칙대로 자유롭게 화면을 활주한다는 

것 외에 어떤 기능도 없다. 초창기 추상미술의 한 흐름인 기하학적 경향은 건축과 수렴하는 지

점이 있었고 그 예가 구성주의이다. 1920년대 전후에 바우하우스나 러시아 구성주의에서의 실험

인 ‘회화적 건축학’(류보프 포포바)이다. 이러한 ‘회화적 건축학’에서는 ‘추상적 형태와 패턴들로 

구성’된 화면이 만들어졌지만, 신수혁의 작품에서는 추상적 형태에 환원주의적 분석’(포포바)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는 규칙의 체택은 오히려 예술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그 규칙은 공감이나 교감 같은 심미적 소통을 겨냥한다. 작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로로 또는 세로로 활주하는가는 형상들은 점과 선의 중간 같이 보인다. 이번 전시작품은 수직

/수평을 기준으로 선을 친다는 규칙만 남아 매일 빈 화폭과 마주한 작가의 반복과 차이의 유희

가 행해진 결과이다. 신수혁은 ‘수평의 시간 축에 수직의 시간 축이 겹침과 중첩의 연속으로 나

타나는 진행형의 상태에서 만나는 순간의 단면을 마주한다’고 말한다. 회화는 재현주의에 충실

했을 때도 순간의 단면이다. 공간의 예술인 회화는 서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극적 동작의 전후

를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대상의 재현을 부정하는 현대미술에서 순간

이란 또 다른 의미에서 지속의 일부분이다. 지속에 방점을 주는 미학은 회화를 초월하여 전신의 

감각을 고무하는 연극성으로 확장 또는 해체되었다. 연작처럼 수행되는 신수혁의 작품은 한 작

품 안에, 그리고 작품들 사이의 관계 속에 지속을 내포한다. 작업은 한없는 몰입 속에서의 각성

이며 관객에게도 그러한 경험을 유도한다. 재현의 기술이 사진을 비롯한 다른 기계적 매체로 이

월되는 가운데 몰입은 예술을 특징짓는 체험이 되었다. 몰입은 작업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예술

적 몰입은 심신을 상하게 하는 중독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교적 체험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작가는 ‘캔버스 위 가로선과 세로선의 느낌을 스트로크에 의한 터치로서 구축하고 있다. 내가 

마주하는 매 순간은 연속과 진행의 수많은 반복 과정의 단면들이다. 그 스트로크에 의한 물감층

들은 평면이라는 구조를 드러내면서도 심연의 상태로 깊이를 느낀다...호흡에 의한 끊김과 이어

짐, 중첩 등으로 축적됨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의 집적과 시간성은 나의 마음

을 정화시키고 무엇인가 농축되는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임계점’이라는 전시부제는 기계적 반

복이 아니라 질적 전환을 야기하는 차이를 암시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와 색을 선택하는 

신수혁의 작품은 미시적 차원에서 상태가 변이하는 순간을 비유하기에 적절하다. 필립 볼은 [물

리학으로 보는 사회-임계질량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에서 르네 통이 정립했던 지질학의 격변설

(catastrophe theory)을 이용해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작은 효과가 어떻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이

어지는가를 설명한 바 있다. – 푸른 하늘의 단면을 담은 자연스러운 구조, 이선영 평론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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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혁, Critical Point No.2484, 130x96.5cm, Oil on canvas, 2024 

 

 

 



Art Project CO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트리마제상가 102호 I T. 02. 2088. 7567 I info@artprojectco.com I www.artprojectco.com I @artproject_co 

 

 

 

 

 

 

신수혁, Drawing No.2510, 48x36cm, Water color on pap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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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혁 (b.1967-) 
 

2008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유화전공 박사 취득 

2005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유화전공 졸업 

1996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199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24  Critical point, 데이트 갤러리, 부산 

2023  Critical point, 갤러리신라, 서울 

2022  Critical point, 갤러리신라, 대구 

2019  Melted Blue, 일우스페이스, 서울 

2015  Flow, 2길29 갤러리, 서울 

2014  Kubrix, 스페이스 비엠, 서울 

2011   Blue Note,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09  Oneday Somewhere,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2023  積_비움의 여정, 아트프로젝트씨오, 서울 

        White and Black, 갤러리 비선재, 서울 

2022  無比 Square in ‘Site- Specific’, 도널드저드, 아그네스마틴, 신수혁, 윤상렬, 김이수,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21  素 Empty Morph, 김춘수 천광엽 신수혁,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18  유유산수, 세종미술관, 서울 

2017  뫼비우스의 띠, 신수혁 kkr+kdk 전,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6  세상밖의 풍경, 베스트베르크 미술관, 함부르크 

       법고창신- 현대작가, 간송을 기리다, 간송미술관, 서울 

2014  코리아 투모로우, 간송미술관 , DDP, 서울 

2012  도시 산책,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아웃오브 프레임, 인터알리아 아트콤파니, 서울 

2011  지도는 말을한다, 아트라운지 디방, 서울 

2006  제3회 에츠고 츠마리 트리엔날레, 

        Happiness Stone House, 니이가타현 

2005  `지도-흔적, 신체와 지역의 프로젝트, 코지마 아트 프라자, 도쿄 

2002  아트유니버시아드 예술과 건축, 아스미가오카 공원, 치바현 

2000  환기미술상전 –런던,베니스.서울전, 환기미술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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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SOO HYEOK (1967–) 

 

2008  Ph,D. Tokyo National University 

2005  M.F.A. Tokyo National University 

1996  M.F.A. Hong Ik University 

1994  B.F.A. Hong Ik Universit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4  Critical Point, Gallery Date, busan, Korea 

2023  Critical Point, Gallery Shilla, Seoul, Korea 

2022  Critical Point, Gallery Shilla, Daegu, Korea 

2019  Melted Blue, IL Woo Space, Seoul, Korea 

2017  Mubius strip Shinsoohyeok kkr+kdk, One and J Gallery, Seoul, Korea 

2015  Flow, 2gil29 gallery, Seoul, Korea, 

2014  Kublix, space bm, Seoul, Korea 

2011  Blue Note, ART SIDE Gallery, Seoul, Korea 

2009  Oneday Somewhere, ONE AND J.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3  Toward Emptiness, Art Project CO, Seoul, Korea 

        White and Black, Gallery Bisunjae, Seoul, Korea 

2022  無比, Square in ‘Site-Specific’, Agnes Martin, Donald Judd, Soohyeok Shin, Sangyuel Yoon, Yisu Kim, The Page 

Gallery ,Seoul, Korea 

2021  素 Empty Morph, Tschoonsu Kim, Soohyeok Shin, Kwangyup Cheon, The Page Gallery, Seoul, Korea 

2018  Landscapes of Seoul, Sejong Center, Seoul, Korea 

2016  Out of Wordly, WestWerk, Hamburg, Germany 

2016  Old and New, Kansong museum, Seoul, Korea 

2014  Korea Tomorrow, Kansong museum, Seoul, Korea 

2012  Urban Promenade, Pohang Museum of Art, Pohang, Korea 

2012  Out of Frame, Inter alia Art Company, Seoul, Korea 

2011  Maps Talk, Art+Lounge Dibang, Seoul, Korea 

2006  3th Echigo-Tsumari Art Triennial 2006, Happiness Stone House, Matsuno yama, Niegata, Japan 

2005  `Tizu-Ato` Body and a Town project, Kojima Art Plaza, Tokyo, Japan 

2002  Art Universiad, Youth Meeting for Culture and ART, ARCHITECTURE, Asumigaoka park, Chiba, Japan 

2000  Prix Whanki, London, Venice, Seoul, Whanki Museum, Seoul, Korea 

 

 

 

 

 

 

 

 

 

 

 

 

 

 


